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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을 뛰어넘는 세계적 경제 혹한기가 밀어닥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모두 영하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경기가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도 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져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혹독한 한파에 휩싸인 한국 경제는 벌써부터 추위에 온몸을 떨

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상환 능력 저하 부동산 경기 침. ,

체 과잉 투자 산업 부문의 부실 확산 수출 둔화 그리고 이들에 자금을 공, , ,

급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국 경제는 또다시 불안

과 염려의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몸져눕기 시작한 한국 경제의 병세는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높다 적어도. 1,

년은 강한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한 속에서 지내야 할 것으로2

보이기 때문이다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경제는 한동안 오한과 두통에 시달.

리다가 결국은 기진맥진해 폐렴과 같은 중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냉혹한 동.

절기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을뿐더러 언젠가는 다시 올 해빙기에 더욱

강한 체질의 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중장기 종합처방전 을‘ ’

마련하는 일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다.

금리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무엇보다 먼저 엄습해 오는 차디찬 냉기로부터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 가계.

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이 생각보다 빨리 닥친 한파를 견디기 위해서는 수,

중의 자금 사정이 여유로워야 한다 적어도 자금 수요가 몰리고 세계 경기.

냉각의 충격이 엄청날 내년 초까지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기준금리를

더 내리는 한편 적극적인 은행채 매입을 통해 충분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해

야 한다.

국내 경제의 체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당 기간 지속될 동절기를 견디기 위



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 부문의 군살을 빼고 생산성을 높.

이지 않으면 세계적인 살아남기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

미 국내 건설업과 조선업이 과잉 투자로 인해 구조조정의 길로 들어섰다.

주요 산업 역시 모든 국가가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 수요 부족에 의한

생산 조절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산업은 급격한 글로벌 생산 축소를 겪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힌다 건설 조선 자동차산업 수요가 줄면 그 다음에.

는 철강산업의 공급이 넘치고 해운업은 물동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정보기술 산업 역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IT) .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가 이제는 산업 구조조정 단계로 옮겨가는

셈이다 결국 지금은 공급과잉에 따르는 강제적이고 파괴적인 사업 정리를.

당하기 전에 최대한 살아남을 수 있는 선제적인 자구 노력을 과감히 추진해

야 할 때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지금의 위기적 상황을 오히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이 한데 모여 산업구조경. , ‘

쟁력강화단 을 구성하고 대규모의 경쟁력 펀드 를 조성해 전 산업의 부’ ‘ ’

실 부문을 하루속히 떼어내고 살릴 것은 확실히 챙기는 생산적 구조조정 작

업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살신성.

인해 기업과 금융기관을 설득하고 유인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군살 빼고 성장 분야 투자新

산업구조경쟁력강화단이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앞으로 올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미래 대비 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세계 경제가 지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왔다 당면 문제를.

해결하느라 경황이 없지만 이번 금융위기 후에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해갈

녹색산업과 같은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왕성히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